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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본당신부님

참 조 : 사목회장, 남성/여성총구역장, 사회사목분과장, 청소년/청년사목분과장, 

        초중고등부주일학교, 청년연합회 

제 목 :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본당의 사목적 배려” 제안

        † 주님의 평화

          존경하는 신부님께

          성무에 애쓰시는 신부님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가톨릭교회도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의 주제인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공동

체”를 이루기 위해, 본당의 사제, 수도자, 교우들이 함께 장애를 가진 신자와 가족들에게 

본당공동체 안에서 신앙 활동을 하고, 전례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당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목 제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 다     음 -

      1. ‘장애인의 날(4/20)’ 담화문 활용 (첨부 1 참조)

        : 미사가 재개되는 시점에 따라, 미사 중 요약하여 강론 중에 교우들에게 전달

      2. 사목 제안 (첨부 2 참조)

       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나. 본당 내 장애인의 활동 기회 마련

       다. 본당 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공간 확보 

       라. 장애인들이 본당에 올 수 있도록 비장애인 교우들의 안내와 도우미 봉사활동

※ 문의 : 김태환 가브리엘(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회복지활동지원담당, 02-727-2244)

* 첨 부 : 1. 장애인의 날 담화문 1부

          2.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본당의 사목적 배려” 제안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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